
정부, 해외 플랜트 수주 총력경주
중동지역 진출확대 위해 장·차관 파견 … 수출보험 적용 확대

정부는 2002년 해외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플랜트 발굴 및 수주활동을 강화토록 아프리카 등

플랜트 건설 예상지역에 총리 등을 포함한 장·차관 파견을 확대해 수주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만 석유성 장관 등 발주국 유력인사에 대해 방한 초청 및 서한발송 등으로 발주국에 대한 관리를 더

욱 철저히 이행하고, 플랜트 유망 잠재시장에 대한 민·관·연구기관 공동 시장조사단도 2001년에 이어 파견

할 예정이다.

중소형 플랜트 및 기자재 시장의 집중 개척도 준비하고 있다. 2001년 4회에 걸쳐 중소형 플랜트 시장개척단

을 파견한 바 있으며 플랜트 기자재 시장의 개척을 위해서 중동지역 발주처의 Vendor List (납품업체 명단)에

국내기업 등록을 확대할 예정이다.

2001년에는 미국의 발전기자재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3회에 걸쳐서 대미 발전기자재 시장개척단 파견한 바

있다.

수주역량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간 제휴를 통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동수주 확대를 위해

종합상사·중공기업·건설기업 등으로 구성된 플랜트수출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기업간 제휴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플랜트 수주단 파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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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사의 해외 Network와 국별 인맥을 통한 정보력, 마케팅 및 금융알선 능력을 해외플랜트 수주에 적극

활용하고 기업간 제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강, 공동 입찰시 수주에 실패하더라도 입찰비용의 50%

를 수보의 시장개척보험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수출보험 및 금융의 적극적 운영을 위해서 수출보험 및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용취급대상 확대

및 최저보증요율 인하 등 이행성 보증을 적극 지원하고 위험국 분류단계를 축소해 위험국에 대한 여신지원을

강화하고, 현지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구매력과 해외플랜트 수주를 연계하고 가스 장기도입계약을 플랜트 수주의 Leverage로 적극 활

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선진국기업들과 기술제휴, 지분참여 등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수주기회

를 확대하고 기계산업진흥회 등 민간단체간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플랜트 박람회에 참가해 선진국 기업들과 교

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3국 공동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보와 선진국 수출보험기관간의 재보험(Reinsurance)을 통한 협력기



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개발도상국 유망 플랜트 개발·수주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

사(Feasibility Study)도 지원한다. 초기단계에 비용부담 및 실패위험이 큰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타

당성 조사에 정부가 비용의 50%를 분담한다.

해외플랜트 유망시장 조사사업 계획(안)

대상지역 국가명 시기 조사단

발칸지역
헝가리,

유고연방, 크로아티아

3월 하순

(3- 6월)

KOTRA, 산자부, 플랜트기업

3- 4개 등

중국지역
서부대개발

(성도, 중경, 란주우, 서안)

5월 하순

(3- 6월)

KOTRA, KIET, 수출입은행,

산자부, 플랜트기업 3-4개 등

중국지역
베이징올림픽

(북경, 청도)

3월 초

(3- 6월)

무역협회, KIET , 산자부, 플

랜트기업 3- 4개 등

중남미지역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3.3- 15

(2- 5월)

KOTRA, KIEP, 산자부, 플랜

트기업 3-4개 등

동남아지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3.17- 28

(3- 6월)

기진회, KIEP, 산자부,

플랜트기업 3-4개 등

서남아지역
인디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5.12- 19

(3- 6월)

KIEP, 기진회, KOTRA, 산자

부, 플랜트기업 3-4개 등

중앙아시아
우즈벡,

카자흐스탄

4월

(3- 6월)

KIET , KOTRA, 산자부, 플랜

트기업 3-4개 등

7개 지역 14개국 2-6월 7개팀

해외플랜트 시장의 변화 추이에 대응해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해 수주하는 능력을 기르고 선진국

에 종속된 도급형 수주에서 탈피해 개발투자형 수주로 전화함으로써 플랜트 시장 다변화 및 수익성을 제고하

기 위해 시작하는 타당성 조사 사업은 2002년 예산 중 17억원으로 시작해 발주예상금액이 3000만달러 이상이

며, 추정수출액이 발주예상금액의 30% 이상인 플랜트 프로젝트에 지원해준다.

사업진행에 소요되는 재원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연속주조설비 설계기술개발사업과 전력산업기반기

금 예산 930억원 부품·소재 차세대 기술개발 사업으로 민관 매칭펀드 2조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플랜트 수출진흥체제 강화를 위해 플랜트 수출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해 플랜트

수출진흥활동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기계산업진흥회에 플랜트수출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사무국으

로 플랜트수출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해외발주 정보망 및 전자상거래망의 구축을 통해 플랜트 수주 및 기자재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해외

플랜트 통합 정보망 구축과 플랜트 B2B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플랜트 분류체계 및 문서 표준화, 사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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